
시편 제1편
신성근 신부

제1편은 ‘행복선언’으로 시작하는 ‘교훈시편’을, ‘연중 제6주일 다해 화답송’으로 노래  
   한다. 
  세상의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복 받기를 원한다. 그것은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모두에게 똑같이 희망 사항이다. 그러나 행복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느님께 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느님을 찾고 그
분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러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행복이 되어 주신다. 그
리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분별할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주님의 가
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2)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
이라고 노래한다.

1.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지 소극적인 면에서 말하고 있다.
   1) ‘악인들의 뜻’은 세상의 지혜로 악한 생각에 빠져, 하느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한다.
   2) ‘죄인들의 길’은 하느님을 불신하고 하느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길이다. 죄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악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3) ‘오만한 자들’은 교만하여 하느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자로 회개하지 않는 사  
      람들이다. 이들은 기질이 강하고 회의적이며 냉소적인 사람들로서 주님의 법과  
      규정을 스승의 훈계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박하고 가난한 이들을 멸시한  
      다.
    * 잠언 21,24 : 거만 불손한 자의 이름은 ‘빈정꾼’ 그는 교만 방자하게 행동한다.
   
2. 오히려 주님1)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1절과 대비해서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지 적극적인 면에서 말하고 있다. 
   1) 가르침을 좋아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 행복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서 찾는 것을 뜻한다.
   2) 밤낮으로 되새긴다는 것은 말씀과 가르침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즉 주  

1) “주님”은 히브리 말로 ‘야훼’이며 하느님의 이름이다. 그러나 후대의 많은 번역본에서는 이 하느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키리오스’와 ‘도미누스’, 그리고 ‘아도나이’로 대체
해서 읽어오고 있다. 대부분 현대 번역본들도 “주님”으로 옮기고, 전례문에서도 “주님”으로 쓴다.(주
석 성경 ‘시편’, 59 쪽 각주 참조) 



      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 속 깊이 스며들도록 영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시편 119편에서는 ‘행복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노래한다.

3.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 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  
   마다 잘되리라. 
   
     이 절은 1절과 2절에서 노래한 것처럼 온전히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의 결과를 노래한다.
     시냇가의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즉, 하느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는 일에는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늘 가르침을 좋아하고 말씀을 되새기  
   며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늘 푸르르며 제 때에 많은 열매  
   를 맺는다. 다윗은 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였고, 죄를 지은 뒤에는 곧 회  
   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하느님께서는 늘 다윗과 함께 하  
   셨고 그 많은 싸움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었다.
 * 예레 17,8 :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  
               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  
               매를 맺는다(병행:에제 47,12참조).

4.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5.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삶의 결과와는 반대로 악인들과 죄인들의 삶의 결과를 경고한다. 
   하느님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인들의 삶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 곧 쭉  
   정이와 같은 삶이다. 하느님의 뜻대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만 살려고 하니 결과  
   는 모두가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게 될 뿐이다. 악인은 심판의 날에 겨와 같이 구  
   분되어 알곡인 의인과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문다  
   고 모두가 의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겸손하게 사는 삶이어야 한다. 
 * 욥 21,18 : 그들이 바람 앞의 검불과 같고 폭풍이 휩쓸어 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적이 있는가?

6.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1편의 결론으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차이를 구분한다.
   6절에서 악인들의 길은 결과적으로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그들의 악한 행실로 말   
   미암아 철저하게 망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의인  
   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삶을 인정해 주신다. 곧, 인정해 주신다는 것  



   은 자녀로 삶아 주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이기  
   도하다.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의 결과가 어디 있겠는가?
 * 예레 21,8 : 이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아둔다.

   결론적으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주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며,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되새기며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참 행복이 깃드는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약속하신다. 끝.


